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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6월 1일 주일 설교입니다. 

<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> 

 시편 68:19 / 새찬송가 380(통일 424) 나의 생명 되신 주 

1.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습니다

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아주 사소한 

것에도 개입하시며 우리 영혼과 육신 구석구석과 세포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면서 돌

보십니다(마10:29-31). 또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매 순간 

변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(애3:22,23). 

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을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 짐을 대

신 지셨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(요일4:9,10). 

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짐을 맡기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. 다윗

도 오늘 시편 본문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을 한 구절로 표현

했습니다(시68:19). 

2. 앞으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

 이처럼 섬세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는 그 어떤 전

조증상이 있습니다. 반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

날 때도 그 어떤 전조증상이 있습니다. 

 악한 마귀가 유혹하여 죄악이 역사할 때의 전조증상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, 이생의 

자랑을 통한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음란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 등으로 마음이 복

잡하고 어지럽습니다. 이런 전조증상은 지금의 상황만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일어납

니다.

 그러나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자 

하기 전 내 마음의 전조증상은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이요 위로부터 임하는 완벽한 

화평과 고요함입니다(렘29:11), (약3:17,18), (시131:1-3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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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앞에서 오는 것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 내 마음에 전조증상으로 나

타납니다

 이것은 푸른 하늘에 맑은 구름이 피어오르듯이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나타납

니다. 이 꿈과 비전은 앞에서 오는 것이니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것이요 위로부터 임

하는 것인 만큼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성

령의 역사입니다(욜2:28).   

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일생에 있어서 

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완벽하게 의롭게 된 것을 꿈꾸게 되며, 또 우리가 생

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완벽한 기도를 꿈꾸

며 기도하게 됩니다.   

 그리고 이런 전조증상은 완벽하지 않은 현실세계의 것을 완벽한 것의 모형으로 보

고 만들어냅니다. 예를 들어 현실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천국의 모형이기에 교회에

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완벽한 천국의 역사를 

체험하게 됩니다(히9:24), (엡3:20,21). 또 우리 삶이 완벽한 낙원처럼 될 것을 또 

현실적인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만들어냅니다(사11:6-9). 이것이 우리 

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. 

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완벽한 것의 모형을 만드는 것은 이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특

권이며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! 그리고 참된 회

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와 같은 전조증상을 내 마음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

   

<적용&실천> 

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해져 있지는 않습니까? 지금의 상

황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재료로 쓰시고 완벽하게 이루실 

것을 바라보며 무릎을 일으켜 세워 기도합시다.  


